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8. 28.(금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8.28.(금) 서울신문, “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? 공무원노조법 위반 논란”

2. 설명 내용
□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. 1. 5.「공무원노조법」

개정을 통해 5급(사무관) 이상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음
   *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직급 제한(6급 이하)을 폐지하고, 소방·교육공무원 및 퇴직

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확대

 ㅇ 다만, 노동조합 자주성 보호를 위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·감독을 
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노동조합 가입을 
제한하고 있음

□ 한편, 공무원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
공무원을 명예회원, 준회원, 후원회원 등으로 두고 있다 하더라도,  

 ㅇ 명예회원 등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조합 운영에 대한 
권리·의무관계가 없다면「공무원노조법」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

□ 고용노동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
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현장을 지도해 나가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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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
